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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쓰고, AI는 구조를 만든다

의미는 그대로 두고, 구조와 흐름을 정리하는 AI 협업 
글쓰기입니다

박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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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미는 그대로, 흐름은 달라졌다

(글의 일부를 발췌한 예시입니다.)

불쑥 불쑥 올라오는 날 것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저 나의 상태를 말씀드
린다. 이전과 달라진 점은, 나의 방법을 들이밀며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
않는다는 것이다.

↓
불쑥불쑥 올라오는 날것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,

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말씀드린다.

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,
나의 방법을 들이밀며 그 방법대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

같은 생각도,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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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글이 이미지로 이어지다

글의 메시지를 시각 이미지로 확장해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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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혼자가 아니라, 함께 다듬다

    

요청1

나사로는 죽은 상태였다. 나도 죽은 상태로 오래 살았다는 것을 깨달
았다.

내용은 그대로 두고, 독자가 읽기 쉽게 다듬어 줘

AI
나사로는 죽어 있었다.
그리고 나는,
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꺠달았다.

요청2
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데, ‘돈’이 낙원으로 묘사되는 TV방송을 보는 
나를 그려줘.

AI

글은 직접 쓰고, AI는 구조와 흐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협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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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그래서, 이 이야기가 남는다

        

나사로는 죽어 있었다.
그리고 나는,

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.

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.
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.

돈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메시지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,
나 역시 그 메시지에 깊이 잠겨 있었고

그래서 죽어 있었다.

불안을 근거로 행동한 결과는
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을 뿐이었다.

정리된 구조는 메시지를 더 또렷하게 전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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